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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과 연애는 다르다. 마음 같아

선 상대를 오롯이 품어주고 싶지만 

만나다 보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

서운하고, 화가 나기도 한다. 만나

기로 약속한 날, 데이트에 지각할 

때가 그런 순간 중 하나다.

학수고대하며 약속 시간보다 몇 

시간이나 서둘러 준비하고 약속 장

소에 나갔는데 상대가 늦게 나오면 

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. 사람인데 

어쩔 수 없다. 더구나 일 초라도 일

찍 만나고 싶은 상대일 때는 더 말

할 필요도 없다. 

더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

면 짜증을 넘어 걱정이 되기도 한

다.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? 

약속 장소로 나오다가 예기치 못한 

일을 당해 늦는 건 아닐까? 별의별 

생각이 다 든다. 

그런 기다림 끝에 만난다면 아무

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벌컥 화

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

연하다. 또 몇 시간 전부터 설레하

며 준비한 당신과는 달리 별생각 

없이 약속에 임한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다. 그렇다고 

이 서운함과 짜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될까?

짜증을 내는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

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짜증낸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

른다. 또 짜증이 언쟁으로 이어져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

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. 상대 입장에서는 미안해하다가

도 조금 늦은 것도 이해 못 해주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

서운함해 할 수도 있다. 

그런데 이때 생각보다 간단하게 

당신의 서운함을 표현하면서, 연

인 간 관계는 더욱 달달하고 애틋

해질 아주 사랑스러운 데이트 지

각‘벌칙’하나를 소개한다. 인터넷

매체‘인사이트’가 소개한 이 방법

은 일본이 한 스킨케어 제품의 광

고에 등장한 것으로, 사람에 따라

서는 그 문구가 조금 닭살 돋는 느

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싸늘한 분

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방

법으로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주목

받고 있다. 

만약 당신의 연인이 조금 늦는다

면 억지로 웃지는 말자. 그리고 조

금 심통 난 표정을 짖고 당신 곁으

로 달려온 상대를 향해 손을 내밀

면서 이렇게 말해보자.

“3분 기다렸으니까, 3분 손 잡아

줘!”

잔뜩 미안해하던 상대는 당신의 

말에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당신의 

손을 꼭 잡아 줄 것이다. 그리고 이

렇게 말할지도 모른다. 

“3분 가지고는 부족해!”

이 CF에는 요새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

는 모델 겸 배우 히로세 스즈가 등장해 일본 연인들의 

눈길을 모으고 있다. 특히 위 벌칙 장면은 보는 이들에

게 감탄을 자아내면서 유명해졌고 현재까지도 온라인

상에서“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.”라는 댓글을 받으며 

회자되고 있다.

데이트 지각한 남친한테 내리면 좋은 ‘벌칙’


